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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1~20대에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커피, 녹차 등의 카

페인이 함유된 음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결과최근 3년간(‘15-’17년) 우리나라국민 1인당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

해 17.6% 수준이었으며 만19세 이상 성인에서는 78.0㎎으로

19.8%로 카페인 과다 섭취양상을 나타냈다[1].특히 대학생의

경우 커피음료를 비롯한 콜라, 에너지드링크 등의 카페인 함

유음료를섭취하는빈도가높아카페인을과다섭취하기쉽다

[2].

카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흥

분제와 각성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고알려진식품은 60여종이나되며, 식품으로는커피(원두커

피, 인스턴트커피 등), 차(홍차, 녹차 등), 자양강장제, 가공유

류(커피우유, 초코우유 등), 콜라 등으로 섭취되고 있다[3-6].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적당량을 섭취하면 졸음을

감소시켜 일시적인 각성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소변을 잘

보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가

지는반면에진전, 오심, 불안, 초초등장기간카페인섭취 시

금단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3,5,7-10]. 그러나 고

카페인 음료와 관련된 연구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35% 이상이 카페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

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3.6%의 학생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1,12].

이에 본연구에서는간호대학생들의고카페인에너지음료,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카페인의 과도한 섭

취로인한부작용경험과학습몰입과의관련성을확인함으로

써카페인에대한올바른지식을제공하여효과적이며건강한

학습몰입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카페인에너지음료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부작용 경험을 파악하여 학습몰입과

간호대학생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 섭취 후 부작용 경험 및 학습몰입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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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 경험 및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15일에서 17일까지 G광역시
소재 S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8부를 분석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for free의 빈도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고카페인 에저지 음료 및
카페인함유음료섭취여부, 섭취 후 부작용경험및학습몰입과의차이를알아보고세변수의관계를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대상자의 75.8%에서섭취경험이있었으며 46.9%에서섭취 후 부작용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습몰입정도
(6점만점)는 2.90±0.64점으로였으며, 고카페인에너지음료및카페인함유음료섭취가운동시도움이되거나학업을
중도에포기하지않게도와준다는군에서학습몰입정도와 차이를보였다. 그러나고카페인에너지음료및카페인함유
음료섭취여부, 섭취 후 부작용여부및학습몰입정도는통계적으로유의한상관관계가없었다. 연구시점에서코로나
19로인해정상적인대면수업이이뤄지지못했으며수업시간과시험기간내가정에서온라인수업과자가학습을하였기
때문에 학습몰입 정도에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강화와 학업몰입을 중재해줄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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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광역시소재 S대학교간호학과재학생을대상으로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자에게 설문에 대한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G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웹기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율적

으로자기기입식설문에참여하였다. 설문은총 200명에게웹

기반 설문 URI를 배포하여 141(70.5%)명 응답하였고 불성실

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3명을 제외한 128(64.0%)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2.1 연구도구
2.1.1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 경험

Lee et al.(201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및카페인함유음료섭취경험을파악하기위해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

취 여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량,

고카페인에너지음료섭취이유및장소, 고카페인에너지음

료의학습도움여부및효과, 고카페인에너지음료, 카페인섭

취 후 부작용 경험 및 기저질환 심화 여부로 구성되었다.

2.1.2 학습몰입

Kim et al.(2010)이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몰입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6점 리커트 척도,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전혀아니다’를 1점, ‘매우그렇다’를 6점으로점수

가높을수록학습몰입이높음을의미한다.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0이었다.

2.2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통계분석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for

free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카페인 음료 섭취

및 부작용 경험은 실수와 백분율, 평규과 표준편자를 산출하

였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정도의차이는 t-검정또

는 ANOVA로 분석하였고,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여부, 섭취 후 부작용 경험 및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은 .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75.8%에서 고카페인에너지음료및카페인함유

음료 섭취 경험이 있었으며 약 50% 수준에서 부작용을 경험

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가슴두근거림, 심장박동빨라짐과

불면증이가장많았다. 대상자의학습몰입정도는 2.90±0.64점

이었으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가

운동 시 도움이 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다는 군에서 학습몰입 정도와 차이를 보였다. 고카페인 에너

지음료및카페인함유음료섭취 후 부작용경험과학습몰입

정도는호흡곤란이심한경우, 손이나안면의떨림증상이있

는경우에서차이를보였다. 그러나고카페인에너지음료섭

취여부, 부작용경험여부및학습몰입정도는통계적으로유

의한상관관계가없었다. Lee & Kang(2017)의 연구결과고카

페인 음료의 섭취 및 회피 대처와 시험불안은 밀접한 상관성

을보여고카페인음료를섭취하는형태가시험성적과시험자

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회피기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4]. 연구시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수업기간과 시험기간 내 가정

에서자가학습을하였기때문에카페인섭취장소, 목적과학

업몰입 정도에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펜더믹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웹 기반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고 대상자가 일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한연구가필요하다. 추후고카페인에너지음료및카페

인함유음료섭취에따른건강문제에대한인식강화와학업

몰입을중재해줄수있는교육적프로그램이나환경조성이필

요할 것이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8)
특성 구분 n(%) or M±SD

성별 남자 17(13.3)
여자 111(86.7)

연령 23.33±5.54
학년 1학년 30(23.4)

2학년 32(25.0)
3학년 44(34.4)
4학년 22(17.2)

한 달 용돈 수준 10-19 21(16.4)
(만원) 20-29 32(25.0)

30-39 23(18.0)
≧40 52(40.6)

경제 상태 상 7(5.5)
중 104(81.3)
하 17(13.3)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예 35(27.3)
아니오 93(72.7)

현재 가족동거 여부 예 82(64.1)
아니오(기숙사, 자취 등) 46(35.9)

성적 수준 상(〉4.0) 23(18.0)
중(3.0-3.99) 86(67.2)
하(〈3.0) 19(14.8)

전공 만족도 정도 매우 만족 17(13.3)
만족 59(46.1)
보통 39(30.5)
불만족 11(8.6)
매우 불만족 2(1.6)

흡연 상태 비흡연자 97(75.8)
과거 흡연자 9(7.0)
현재 흡연자 22(17.2)

음주 상태 전혀 안함 20(15.6)
≦1회/달 41(32.0)
≦1회/주 46(35.9)
2-3회/주 18(14.1)
≧4회/주 3(2.3)

학습몰입 정도(6점 만점) 2.9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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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
                                                  (N=128)

특성 구분 n(%)
섭취 여부 있다 97(75.8)

없다 31(24.2)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 전혀 마시지 않음 102(79.7)
 횟수(캔/하루) 1 15(11.7)

2 6(4.7)
≧3 5(3.9)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량 전혀 마시지 않음 35(27.3)
 (캔/하루) 1 40(31.3)

2 29(22.7)
≧3 24(18.8)

커피류 섭취량(캔/하루) 전혀 마시지 않음 44(34.4)
1 60(46.9)
2 17(13.3)
≧3 7(5.5)

차 섭취량(캔/하루) 전혀 마시지 않음 76(59.4)
1 38(29.7)
2 10(7.8)
≧3 4(3.1)

섭취 이유(복수 응답) 맛이 좋아서 38(29.7)
운동할 때 더 잘하기 위해 3(2.3)
공부할 때 잠을 깨기 위해 64(50.0)
피로회복을 위해 36(28.1)
술자리에서 술과 섞기 위해 2(1.6)
숙취 해소 위해 5)3.9)
별 이유 없이 31(24.2)
기타 22(17.2)

섭취 장소(복수 응답) 도서관 50(30.9)
강의실 23(18.0)
기숙사 16(12.5)
술집 4(3.1)
집 76(59.4)
운동장(피트니스) 2(1.6)
기타 22(17.2)

학습 도움 여부 예 68(53.1)
아니오 60(46.9)

학습 도움 효과(n=68) 졸리지 않아 공부시간 늘림 62(48.4)
 (복수 응답) 집중력 향상 22(17.2)

중도에 포기하지 않음 9(7.0)

[표 3]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후 부작용
경험 및 기저질환 심화 여부(계속)                      (N=60)

특성 구분 n(%)
스트레스 및 불안감 그런 적 없다 45(75.0)

그렇다 10(16.7)
매우 그렇다 5(8.3)

악몽 그런 적 없다 52(86.7)
그렇다 7(11.7)
매우 그렇다 1(1.7)

손과 안면의 떨림 증상 그런 적 없다 37(61.7)
그렇다 16(26.7)
매우 그렇다 7(11.7)

구강 건조 그런 적 없다 37(61.7)
그렇다 17(28.3)
매우 그렇다 6(10.0)

오심, 구토 그런 적 없다 39(65.0)
그렇다 16(26.7)
매우 그렇다 5(8.3)

복통 그런 적 없다 42(70.0)
그렇다 15(25.0)
매우 그렇다 3(5.0)

설사 그런 적 없다 40(66.7)
그렇다 18(30.0)
매우 그렇다 2(3.3)

변비 그런 적 없다 50(83.3)
그렇다 7(11.7)
매우 그렇다 3(5.0)

심혈관계 약물 복용 경험(N=128) 있다 5(3.9)
없다 123(96.1)

카페인 복용 중 심혈관계 증상 전혀 그렇지 않다 2(40.0)
 악화 유무(N=5) 그렇지 않다 3(60.0)
정신계 약물 복용 경험(N=128) 있다 12(9.4)

없다 116(90.6)
카페인 복용 후 정신계질환 증상 전혀 그렇지 않다 6(50.0)
 악화 유무(N=12) 그렇지 않다 2(16.7)

변화 없다 4(33.3)
위장관계 약물 복용 경험(N=128) 있다 40(31.3)

없다 88(68.8)
카페인 복용 중위장관 증상 악화 전혀 그렇지 않다 9(22.5)
 유무(N=40) 그렇지 않다 8(20.0)

변화 없다 8(20.0)
그렇다 12(30.0)
매우 그렇다 3(7.5)

[표 3]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후 부작용
경험 및 기저질환 심화 여부 (N=60)

특성 구분 n(%)
부작용 경험 여부(N=128) 있다 60(46.9)

없다 68(53.1)
가슴 두근거림, 심장박동 빨라짐 그런 적 없다 8(13.3)

그렇다 37(61.7)
매우 그렇다 15(25.0)

호흡 곤란 그런 적 없다 44(73.3)
그렇다 14(23.3)
매우 그렇다 2(3.3)

흉통 그런 적 없다 53(88.3)
그렇다 5(8.3)
매우 그렇다 2(3.3)

불면증 그런 적 없다 13(21.7)
그렇다 32(53.3)
매우 그렇다 15(25.0)

어지러움증 그런 적 없다 35(58.3)
그렇다 18(30.0)
매우 그렇다 7(11.7)

우울증 그런 적 없다 47(78.3)
그렇다 9(15.0)
매우 그렇다 4(6.7)

두통 그런 적 없다 30(50.0)
그렇다 23(38.3)
매우 그렇다 7(11.7)

[표 4]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에 따른
학습몰입 정도 (N=128)

특성 구분
학습몰입 정도

M±SD t or F p
섭취 여부 있다 2.87±0.59 -0.821 .413

없다 2.98±0.77
섭취 장소 도서관
 (복수응답)   그렇다 2.92±0.45 0.139 .890

  아니다 2.90±0.70
강의실
  그렇다 2.64±0.56 -2.331 .021
  아니다 2.97±0.61
기숙사
  그렇다 2.85±0.56 -0.412 .681
  아니다 2.92±0.62
술집
  그렇다 2.55±0.50 -1.191 .236
  아니다 2.92±0.62
집
  그렇다 2.88±0.63 -0.735 .464
  아니다 2.96±0.59
운동장(피트니스)
  그렇다 3.18±0.39 0.615 .540
  아니다 2.9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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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에 따른
학습몰입 정도(계속)                                   (N=128)

특성 구분
학습몰입 정도

M±SD t or F p
섭취이유 맛이 좋아서
 (복수응답)   그렇다 2.96±0.56 0.548 .585

  아니다 2.89±0.64
운동할 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 3.88±0.38 2.856 .005
  아니다 2.89±0.60
공부할 때 잠을 깨기 위해서
  그렇다 2.89±0.54 -0.401 .689
  아니다 2.93±0.68
피로회복을 위해서
  그렇다 2.89±0.49 -0.235 .815
  아니다 2.92±0.66
술자리에서 술과 섞어 마심
  그렇다 2.58±0.39 -0.775 .440
  아니다 2.91±0.62
숙취 해소를 위해서
  그렇다 2.55±0.31 -1.338 .183
  아니다 2.92±0.62
별 이유 없이
  그렇다 2.79±0.62 -1.242 .217
  아니다 2.95±0.61
졸리지 않아 공부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 2.95±0.60 0.680 .497
  아니다 2.87±0.63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그렇다 2.99±0.80 0.702 .484
  아니다 2.89±0.57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 3.37±0.74 2.387 .018
  아니다 2.87±0.59

[표 5] 고카페인에너지음료및카페인함유음료섭취 후 부작용경험에따른

학습몰입 정도 (N=60)

특
성

구분

학습몰입 정도
그런 적
없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 or F p

M±SD M±SD M±SD
부
작

용

유
형

가슴 두근거림
 /심장박동 빨라짐

2.60±0.77 2.93±0.61 3.12±0.56 1.818 .172

호흡곤란 2.80±0.58 3.29±0.63 3.35±0.92 3.910 .026
흉통 2.94±0.65 2.74±0.17 3.28±1.03 0.520 .597
불면증 2.94±0.82 2.95±0.55 2.90±0.66 0.022 .978
어지러움증 2.86±0.54 2.97±0.76 3.19±0.73 0.847 .434
우울증 2.89±0.64 2.86±0.36 3.63±0.69 2.730 .074
두통 2.96±0.65 2.93±0.65 2.84±0.58 0.097 .908
스트레스, 불안감 2.93±0.66 2.79±0.44 3.21±0.69 0.730 .486
악몽 2.87±0.64 3.21±0.39 - 2.619 .082
손이나안면의떨림증상 2.76±0.51 3.07±0.71 3.53±0.67 5.636 .006
구강 건조 2.94±0.69 2.87±0.50 3.10±0.67 0.294 .746
오심, 구토 2.88±0.58 2.92±0.72 3.44±0.63 1.826 .170
복통 2.89±0.66 2.93±0.48 3.50±0.79 1.301 .280
설사 2.89±0.67 2.93±0.47 3.95±0.14 2.879 .064
변비 2.93±0.62 2.72±0.59 3.50±0.79 1.636 .204

[표 6]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및 카페인 섭취 여부, 섭취 후 부작용 경험

및 학습몰입 정도의 관련성

변인 섭취여부 r(p) 부작용 경험 r(p) 학습몰입 정도 r(p)

섭취 여부 1 0.019(.828) 0.064(.471)
부작용 경험 1 -0.037(.680)
학습몰입 정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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